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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 순항 중
내년 4월 말 완공 예정, 공정 60% 이상 진행 … 명칭 공모 마치고 다섯 개 수상 후보작 선정

금속노조 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노조 연수원 건물 골조와 전기 등 

설비는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9월 

둘째 주부터 바닥과 천장, 냉난방 장

치 등 내부공사와 본관 건물로 들어

서는 도로 공사 등을 시행한다.

나경원 노조 교육실장은 “전체 공

사의 60% 이상을 진행했다. 현재 건

물 내부 난방 배관공사와 미장작업, 

야외공연장 등 부대시설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라며 “꼼꼼하게 잘 살피

고 계획에 맞춰 안전하고 튼튼하게 

연수원 건설 마무리하겠다”라고 밝

혔다.

노조 연수원 터에 대강당과 다양한 

크기의 강의장이 있는 본관, 숙박공

간이 있는 건물, 야외공연장이 들어

선다. 연수원 인근에 휴양림이 자리

하고 있어 숲 체험이 가능하다. 완공

은 내년 4월 말로 예정하고 있다.

김용화 노조 교육위원장인 수석부

위원장은 “노조는 간부교육 체계화

와 현장교육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정규 

간부교육으로 기본교육 과정과 2박 3

일, 3박 4일의 심화교육 과정을 개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교육위원회는 대상별 맞춤 교

육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신규 

노조간부 의무교육, 열사 교육, 역사

기행, 심리치유, 갈등 해결 등이다.

김용화 수석은 “금속노조는 백년

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단양에 교육연

수원을 세우고 있다. 교육과 실천을 

결합해 전국의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

하는 노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

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노조 연수원 이름 공모사업

을 벌였다. 노조는 9월 2일 교육위원

회 회의에서 246개 응모작을 두고 1

차 심사를 했다.

노조는 9월 3일 충북 단양에서 

‘연수원 건립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수원 건립 진행 상황’을 공유하

고, ‘운영내규(안)’와 ‘연수원 명

칭 응모작’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

를 통해 다섯 개의 수상 후보를 선정

했다. 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작

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